
 

 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하반기 자체기획 전시와 강연 <기록에게>가 아시아출판문

화정보센터 문발살롱(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로비)에서 진행된다. 

 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

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자체기획 전시와 강연은 상반기(4~8월)와 하반기(9~12월) 각

각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. 상반기에는 ‘방’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, 하반기에는 인간이 

아주 오래전부터 시도해온 ‘기록’을 조명한다.

  네 번에 걸쳐 진행되는 <기록에게> 강연에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상 안팎을 기

록하는 네 명의 ‘직업 기록인’과 함께 기록의 쓸모와 아름다움,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

나누며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 

  9월 17일(토) 13시에는 산문집 『일기시대』 저자 문보영 시인의 강연이 진행된다. 시

를 쓰기 전 일기장을 펼치는 사람, 문보영 시인에게 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, 편지가, 

그리고 시가 될 수 있었는지를 듣는다.

  10월 29일(토) 13시에는 대담집 『출발선 뒤의 초조함』 저자이자 ‘가상 실재서점 모

이’ 북 큐레이터 박참새 작가의 강연이 진행된다. 매일 기록함으로써 삶을 증명하고, 

그 기록에 힘입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으로서, 그의 긴 기록 생활 이야기를 들려

줄 예정이다.

  11월 19일(토) 13시에는 격월간 사진잡지 <보스토크> 박지수 편집장의 강연이 진행

된다. 사진과 글이라는 기록을 모으고 편집하여 ‘잡지’라는 또 다른 기록물을 만드는 

사람으로서, 더 많은 기록과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.

 12월 10일(토) 13시에는 산문집 『다정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』 저자 황예지 사진가의 

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된다. 기록을 즐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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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<기록에게> 전시·강연 진행”

- 기록의 시대, 기록의 의미를 살피는 시간 -

하게 된 황예지 작가와 기록 도구, 더 나아가 표현 수단으로써의 사진을 이해하는 시

간을 갖는다. 이후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직접 기록을 남기는 짧은 워크숍을 

진행한다.

  연계 전시는 관객들이 ‘직업 기록인’인 네 강연자의 기록물과 기록 도구를 직접 살필 

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전시 공간에서 강연자의 작품과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할 

수 있도록 조성했다.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달간 문발살롱에서 진행되며 

주제와 관련된 각 강연자의 추천 도서도 만나볼 수 있다.

  ‘출판도시 인문학당’은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을 통해 책과 인문학에 대한 일반인의 

관심을 높이고, 출판사, 작가, 독자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운동 확산 및 인문

학 출판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

  이번 전시 및 강연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. 기록을 시도하고, 문학과 인문학, 전시

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든 관람 및 신청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출판도시 인문학

당 사이트(www.inmunclub.org) 또는 출판도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

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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